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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를 임진왜란 과 비교하면 무역이 대폭 제한되었고 의 성격은 부터 있었던 조선,己酉約条 以前 約条 中世

과 의 인 통교관계를 바탕으로 대마도를 견제하는 것이었다 척과 석, . 20 100島主 私的 歳遣船 歳賜米豆

은 의 각 척에 석에 비하면 대폭 삭감되었다 또 에는 예외로 허가되었던, (1443) 50 200 .癸亥約条 戦前 特

도 척에 포함되었고 도 한 곳으로 제한되어 에 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20 , , .送船 歳遣船 浦所 豆毛浦 倭館

러한 제한은 대마도가 왜란에 앞잡이 노릇을 한 것에 대한 이었고 대마도는 이 제한을 수준,懲罰 戦前

으로 회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었다.



2) 년 월 일2 2 1光海君日記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파견 결정1. 使行

3) 년 월 일2 2 1光海君日記

4) 년 월 일9 5 30光海君日記

5) 은 을 할 때 년 월 부터 을 희망하였고 을 하였을“ ” (1614 10 ) ,家康 大坂冬 陣 開始 使臣 來聘 大坂城 平定

때 년 월 도 대마도로 하여금 을 토록 하였다 이것은 이 멸망한 것을 사신(1615 5 ) .使臣 來聘 秀吉 残党

에게 보여 공격을 하며 아울러 성립의 을 인정받으려는 것이었다,正当化 徳川幕府 正当性 .

6) 년 월 일9 4 19光海君日記



과2. 倭情咨文 実利外交

7) 년 월 일9 1 8光海君日記

8) 비변사등록 광해군 년 월 일. 9 1 9

9) 년 월 일9 5 30光海君日記

10) 년 월 일 왜가 수호를 요청해 회답사를 보내고 에 주문한 의 내용9 5 30 :光海君日記 天朝 咨文「 」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11) 년 월 일 가 상소하여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쇄환을 청하다9 4 19 :光海君日記 鄭信道「 」

12) 로 이었던 과 를 조선에 파는 것을 허락한 의 배려에 은, ( )一例 禁輸品 兵器 鳥銃 日本刀 家康 使臣 感銘

을 받은 것 같다 년 윤 월 일. <1607 6 8 >海槎録『 』

13) 과 비변사등록에는 라고 하였다 라는 호칭은 이 출발한 후에“ ” . “ ” ,実録 回答使 回答兼刷還使 使臣

에 의하여 년 예를 따라 호칭토록 명하였다 년 월 일1607 .( 9 6 26 )備忘記 光海君日記

그런데 은 월 일 부산을 떠났고 의 전달은 월 일 에 도착하여 에게 전달되7 7 , 7 8 ,使行 朝廷 東莱 使臣

지 못하였다 비변사등록 광해군 년 월 일.( . 9 8 8 )



3. 被擄人 刷還

14) 년 부터 은 를 추진하였다 선조실록 년 월 일 일1607 .( 40 1 4 . 5 )使行 朝廷 日本 銃剣 購買

15) 비변사등록 광해군 년 월 일 년 월 일. 9 4 10 . 9 8 29光海君日記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로 향하는데 언덕 위를 바라보니 늙은 부인 한 사람이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포로 되어 온“ ( ) ,淀浦

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지나온 곳마다 우리나라 사람 남녀가 제법 있었으나 눈물을 흘리는 자는 전혀. ,

없었는데 지금에 비로소 보게 되니 사람을 슬프게 한다 월 일, .” < 8 20 >扶桑録『 』

지나오는 도중에 더러 포로 당한 사람이 있었으나 그 수효가 많지 않았고 에 도착한 이후에도“ , 倭京

와서뵙는 자가 연달아 있었으나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매우 적었다 세 이전에 포로 된 사. ( ) 10中略

16) 월 일9 5東槎上日録『 』

17) 월 일. 9 5東槎上日録 扶桑録『 』 『 』

18) 월 일9 19扶桑録『 』



람은 언어와 동작이 바로 하나의 왜인이었는데 특히 조선 사람이라는 것은 아는 까닭으로 사신이 왔다,

는 것을 듣고 우연히 와서 뵙는 것이고 고국을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가 조금이. ( )向慕 中略 生計

라도 넉넉하여 이미 뿌리를 박은 사람은 돌아갈 뜻이 전혀 없었다 월 일.” < 8 22 >扶桑録『 』

19) 월 일8 22扶桑録『 』

20) 월 일8 22扶桑録『 』

21) 왜군이 서울에 입성하였을 때 들이 대거 몰려와 궁궐을 비롯하여 의 을 보관한, 亂民 公私奴婢 文籍

과 에 하였고 선조수정실록 년 월 일 에서는 과 을 포박( 25 4 1 ),掌隸院 刑曹 放火 咸鏡道 臨海君 順和君

하여 에게 넘긴 의 의 예를 보듯이 당시 하층민과 주민들 사이에는,加藤清正 会寧 官吏 鞠景仁 邊境

양반과 중앙정부에 대한 이 많았다 하층민과 변경 주민들은 양반에 대한 과 먹고살기 위.反感 反感

하여 왜군의 과 군수물자 운반 및 전투의 길잡이 등으로 협조하며 하였으니 그들은 왜, ,築城 附逆

군 철군 때 자의반타의반으로 왜군을 따라 일본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피로.

인 연구에서는 강제로 끌려간 사람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사신들이 현지에서 만나,

보고 귀국을 꺼리는 자들이 가증스러워 바로 풀 베듯 하고 싶었다 는 사람들이나 공공연히 귀“ .” ,

국을 방해하는 자들 중에는 가 많았을 것이다.附逆者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朝鮮国禮曹通諭事

나라가 불행하게도 갑자기 팔도가 전란을 입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고 근근히 목숨을 부지,

한 자라 할지라도 모두 된지 어언 여 년에 이르렀다 그러한 중 어찌 어버이 나라에 대한 그리움20 .係累

이 없었겠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은 있으나 길에 어린 것들을 업고 오는 자는 보지 못했으니 이는, ,

필시 이미 오래도록 스스로 뜻을 펴낼 대책이 없어서 타서에 빠져버린 까닭이니 또 가련할 뿐이다.

국가가 외지에서 방랑하다 돌아오는 백성에 대하여 너그러이 은전을 베푸는 바 간에 사신이, 丁未年

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인솔해 와 모두 그 죄를 면해주도록 하고 심지어 부역한 자라도 그 역을 면,

해주고 공사간 천민인 즉 그 천한 신분을 면해주는 등 온전히 보호하고 구휼하여 회복 시켜 주고 그, , ,

들로 하여금 본국에 안전하게 자리 잡도록 했으며 그 돌아온 바 백성들은 모두 가족과 인척간 면대하,

는 등 다시 의 백성이 되게 했으니 일본에 있는 자라도 필히 전해 알게 할 것이니라 이제 일본, , .樂土

은 섬멸되었고 우리의 원수들이 전대의 이른바 문서들을 모두 바꾸어 새로운 문건을 요구하고 있다.

국가가 오로지 백성을 위하는 까닭에 사신을 보내니 일본에 피로 되어 있는 자들이 본국으로 생환할,

때는 바로 지금이 그 적기이니 만약 일제히 일본을 떠나서 돌아온다면 응당 예전에 돌아 온 사람들의,

예에 의거해 면역 면천하여 온전히 회복하는 등 은전을 하나하나 시행하리니 유문이 미치는 전역은 서,

로서로 유문의 내용을 전하여 사신이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오면 거의 의심하거나 두려워해서 면죄를 천,

연 시키거나 남의 나라에서 귀신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그간의 일을 거울삼아 시행하고 문서가 이, ,

르기를 기다려라.

문건은 포로로 잡혀있는 에게 하교하노라 년 월 일. 45 [1617 ] 5士民 万暦 年

22) 은 . .原文 漢文 日本 唐津市 高徳寺 所蔵

년. . p.290 “ 1617 ”李元植 朝鮮通信使 被擄人 諭告文 写真 参考『 』



의 은 인가4. ?幕府 禮物 穢物

23) 월 일3 7姜弘重 東槎録『 』

24) 월 일9 5扶桑録『 』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장군의 후의를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이미 영수하였으니 영수한 다음에는 이미 의 물건이 되“ , 使臣

었다 가 이미 분주한 노고가 있고 앞으로 쇄환하는 일과 쇄환되는 사람의 당장 먹을 양식 배를. , ,馬島

빌리는 등 허다하게 책임지고 수응해야 할 일이 있다 로서는 재물이 없어도 이 일은 해야 하고. ,馬島

재물이 있어도 또한 해야 한다 하물며 이 물건을 모조리 봉해서 돌렸으니 이 뒤부터는 또 의 물. , 馬島

건이 된 것이다 그 출입하는 비용을 에서 마음대로 하라 사신은 일체 상관하지 않겠다. . .” <馬島 扶桑『

월 일9 9 >録』



5. 伏見城 聘礼

은 월 일에 에 도착했고 주의 장수가 모두 군사를 이끌고 와서 모였는데 사신의( ) 6 26 , 66 ,秀忠 倭京

행차가 때에 알맞게 왔으므로 이 제 위세를 자랑하는데 한 도움이 된다고 여겨 이 때문에 매우, ,秀忠

기뻐하는 기색이 있다고 한다 월 일. < 8 26 >扶桑録『 』

25) 년 월 일10 6 25 :光海君日記

부산 왜관에 있는 회답사에게 관백이 준 를 에서 가져다 쓰게 하다銀子 営建 都監「 」

26) 그러나 에 편찬된 에는 왕이 에 명하여 그것을 가져다 쓰도록 하였, “後世 光海君日記 営建都監『 』

다 년 월 일 며 의 처사를 비판하였는데 그것은 들이”( 10 6 25 ) , 1624光海君日記 光海君 仁祖反正 主体

년 월에 를 하였으므로 자신들의 을 정당화하기 위하여( 2) 7 , ,仁祖 光海君日記 再編纂 反正 光海『 』

의 처사를 비판하였던 것이다.君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6. 国書 改作

27) 선조 년 월 일부터 제기된 회답사가 받은 서계 문제는 월에 들어서 거의 매일 탄핵40 (1607) 7 19 , 9

으로 이어져 결국 사신의 는 몰수되었다, .賞資



28) . p.39田代和生 書 替 国書き えられた『 』․

29) 년 월 일1607 3 15海槎録『 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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